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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해였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악성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1

년 내내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

뜨렸다. 전 세계 주요 도시는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중지되는 등 전

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더믹 사태는 제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는 일부 가수들의 국내외 공연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 플렛폼을 

통한 전파라는 한류 특유의 성격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오히려 더 확대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2020년도에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영어권

의 주요 논문 사이트에 발표된 한류 관련 논문이나 기사들의 발표 추

이를 살펴보고 ‘한류와 유교’ 관련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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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한류’ 연구

지난해 보고서에서 필자는 2000년부터 시작한 한류 연구가 2016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추세는 2020년

에도 마찬가지다.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에서 2020

년도에 한정하여 키워드를 ‘한류’로 하고 검색을 해보면 362건이 검

색된다. 이중에 한류와 전혀 관련이 없는 8건을 제외하면 354건이

다.(2021년 6월 25일 조사) 지난해 조사(2020년 7월 9일 조사)에 따르

면 2018년은 391편, 2019년은 390편이었다. 2020년에는 이보다 30여

건이 더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류’ 연구가 줄었다는 것이 반드시 한류 붐이 꺼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코

로나 사태이후 해외에서의 한류 소비가 더 증가했다고 한다. 이 기관

은 2020년 9월∼11월에 전세계 18개국의 15세∼59세 성인남녀 중 한

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이전 대비 

한국문화 콘텐츠 소비량 변화’를 조사한 바 있다.(󰡔2021년 해외한류 실

태조사-요약편󰡕, https://www.mcst.go.kr/, 2021.2.25.)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인 70%이상의 외국인들은 한류 소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증가했다고 답하였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영화, 음악, 애니메이

션, 출판물, 게임, 패션, 뷰티, 음식 등 한류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런 응답이 나왔다. 한류 자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된 것이며 개

인적으로 즐기는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한류는 오히려 

더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한류 연구에 대해서는 다른 맥락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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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한류’ 연구는 

한류의 성장, 즉 확대 발전 때문에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류’라

는 단어가 이제는 한편의 논문, 혹은 한편의 저술로는 감당하기 힘든 

주제가 되어버렸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방탄소년단’으로 검색하면 2020년에 80건의 

논문이나 기사가 검색된다. 그런데 이중에 72편은 ‘한류’라는 검색어로

는 검색이 안 된다. 또 키워드 ‘기생충’으로 검색하면 총 245건이 검색

된다. 이중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이 아닌 경우, 37건을 제외하면 208

편이 한류와 관련 되지만 194편은 키워드 ‘한류’로는 검색할 경우 나

오지 않는다. 한류의 한 현상, 또는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

소년단’과 ‘기생충’ 만 검색해도 그 결과가 300건에 육박한다. ‘K-pop’

을 검색어로 조사해보면 2020년에 129편의 관련 도서·논문·기사가 

검색된다. 이중 87편은 ‘한류’라는 검색어로는 검색이 안 된다.(검색일: 

2021년 7월 15일)

‘한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연구

소재로서 ‘한류’가 그만큼 진부해졌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매

력이 없어지고 있다. 이제 ‘한류’연구는 한류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야, 혹은 각론으로 연구주제가 이동되고 있다. 한류연구의 

심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의 연구 성과를 자료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도서자료는 

67건, 학위논문은 50건, 연속간행물 또는 학술기사가 235건, 기타 자

료 2건이다. 도서 67건 중 20건이 일반 도서이며 기타 48건은 문화체

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

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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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0건의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대개는 한류와 관련된 팬덤 연

구, 소비 및 관광 등 영향에 관한 연구, 혹은 마케팅, 브랜드이미지 등 

사회과학적이거나 경제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류의 사상과 관련

된 연구로 다음과 같은 논문 2편이 눈에 띈다.

1. 󰡔케이팝 아이돌의 가사에 관한 연구 : BTS의 가사를 중심으로󰡕(반원군,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2)

2. 󰡔이집트 내 한국 드라마 특성 연구 : 한국·이집트·터키 드라마 서사 비교를 중심

으로󰡕(Alaa Tarek Bahieldin Abdelwahed, 고려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2020.8)

이 2편은 모두 외국인들의 논문으로 1번 논문 저자는 케이팝 아이

돌의 가사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H.O.T, 신화 등 K-pop 1세대 아이

돌은 청소년 팬의 공감대를 자아내는 사회 참여적인 가사가 많고, 원

더걸스나 소녀시대로 대표되는 2세대 아이돌의 가사는 사랑 주제에 편

중되며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이 특징이고, 방탄소년단과 같

은 3세대 아이돌은 콘셉트 앨범을 만들거나 자기 그룹만의 세계관을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사랑과 이별의 주제

가 90%이상을 차지하며 언어파괴 현상이 자주 보인다고 하였다.(69

쪽) 이러한 분석은 분석대상이 모두 K-pop아이돌에 국한되어 ‘한국적’

인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2번 논문은 한류 드라마의 특성은 연구한 것으로 앞의 논문

과는 달리 국제적인 비교를 함으로써 ‘한류’의 한국적인 특징을 잘 드

러냈다. 저자는 한국 드라마가 주로 사랑이야기를 다루며, 행복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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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그리고 있고, 세트장을 벗어나 넓은 공간에서 드라마가 전개되며 

배경음악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88쪽) 저

자는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지는 않았지만 가족 관계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한 특징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한국은 강한, 부모자식 간의 유대와 효도라는 유교적 유산을 보

존해 왔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존중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국드

라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부모는 그들의 성인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40쪽)고 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국어국문과에 제

출된 논문으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다.

235건에 이르는 연속간행물·학술기사의 연구 경향도 앞서 소개한 

학위논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류의 영향 분석, 구매의도와의 관련

성, 실태조사 혹은 현상 소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찰 등이 주요내

용이다. 사상이나 철학 혹은 유교적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다만 다음 2편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1. ｢한류를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문화비교｣(김동하, 󰡔한국과 국제사회󰡕제4권 4호, 

2020. 8)

2. ｢‘한류는 수렁에서 핀 연꽃… 한국학이자 대중매체사’ : 한류를 통해 본 한국과 한

국인｣(강준만, 󰡔사람과 언론󰡕제11호, 2020년 겨울호)

1번 논문은 국제지역학을 전공으로 한 학자의 논문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본의 한류 붐을 잘 소개하였다. 다만 사상이나 철학의 측면에서 한국

과 일본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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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었다. 

2번 연구는 ‘한류를 통해본 한국과 한국인’을 주제로 집필한 문장

으로 한류를 ①감성주의, ②코리안드림, ③해외지향성, ④후발자의 이

익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류를 만들어낸 요인으로 ‘뛰어난 혼종

화·융합 역량과 체질’, ‘근대화 중간 단계의 이점과 후발자의 이익’, ‘한

과 흥의 문화적 역량’, ‘감정발산 기질과 소용돌이 문화’, ‘해외진출 욕

구와 위험을 무릅쓰는 문화’, ‘IT강국의 시너지 효과’, ‘강한 성취 욕

구와 평등의식’, ‘치열한 경쟁과 코리안드림’, ‘대중문화 인력의 우수

성’, ‘군사주의적 스파르트 훈련’ 등 열 가지를 꼽았다.(<전북의 소리>, 

https://www.jbsori.com/, “한류는 수렁에서 핀 연꽃...한국학이자 대

중매체사” 참조)

강교수는 2020년에 한류와 관련하여 󰡔한류의 역사: 김 시스터즈

에서 BTS까지󰡕(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20)라는 단행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동안 학계에 발표된 다양한 한류 관련 연구

를 다양하게 섭렵하여 한류의 역사를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회과학

자의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이해에 발간된 한류 관련 단행본 

중에 단연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한류와 관

련하여 발간된 단행본 중에 손에 꼽을 만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류’가 담고 있는 사

상을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는 K-pop의 

정체성이 ‘집단적 도덕주의’라고 지적한 김수정 등의 ｢‘집단적 도덕주

의’ 에토스: 혼종적 케이팝의 한국적 문화 정체성｣ 논문을 소개하면서 

K-pop가수들을 키워내는 3대 기획사들의 조직문화는 ‘아버지의 책임 

아래 보호되고 훈육되는 가부장적 가족 공동체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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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이돌들은 ‘품행 방정’과 겸손, 노력 등 행동 규범은 중시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유교’문화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

다. 즉 이러한 ‘집단적 도덕주의’는 한국인의 강한 타인 지향성, 서열주

의 그리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로 대변되는 코리안 드림이 큰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반드시 유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주장하였다.(459쪽) 이렇게 한류와 유교 사이의 관련성을 거부하는 

입장은 사회과학자들의 뿌리 깊은 유교 경시의 전통과 거기에서 유발

된, 일종의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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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한류’ 연구

2020년 일본의 한류 붐은 여전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류 스

타들의 일본 공연이나 방문활동은 매우 줄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영향

력은 2019년 못지않았다. <넷플릭스 일본>에 따르면 일본에서 2020년

에 한국 드라마 시청이 전년도 대비 6배 이상 성장하였다고 한다. 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이 해에 가장 화재가 되었던 작

품 1위에 올랐으며 그 외에도 <이태원 클래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

청춘기록>, <김비서는 왜 그럴까?> 등이 인기를 끌었다. 2020년도 일본 

넷플릭스는 톱10의 절반이 모두 K드라마였을 정도로 큰 붐을 일으켰

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 ‘한류’관련 연구는 2019년에 이어서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학술 논문사이트(CiNii, http://ci.nii.ac.jp/)

에서 ‘한류(韓流)’라는 주제어로 검색해보면 총 28편이 검색된다. 이중 

8편은 자료가 중복되거나, 한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장으

로 사실은 20편이 한류 관련 문장이다.(2021년 7월 16일 검색) 

이 가운데에 9편이 한류 드라마 소개나 한류 스타를 다룬 기사인

데, 대부분이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지에 실린, 가십성의 가벼운 글

들이다. 다른 3편도 일본의 유명 여배우 아야세 하루카(綾瀬はるか)가 

한국 배우, 즉 ‘한류’ 스타와 결혼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다룬 기사

다. 이들 12편을 제외하면 8편이 남는데, 이 중 3편은 한류 아이돌의 

사망과 관련된 소식 1편,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관련 보고서 1편, 그리

고 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움 관련 보고서 1편이다. 

나머지 5편이 ‘한류’를 비교적 심층적으로 분석한 문장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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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또 하나의 한류 드라마: <별을 쏘다>(2002)로부터 읽는 한국인의 정신세계｣(丁貴

連, 樫宿英子, 󰡔宇都宮大学国際学部附属多文化公共圏センター年報󰡕13, 2020)

2. ｢한국인과 별, 그리고 한류 드라마: 동일본 대지진과 <온 하늘의 별(満天の星)>을 

실마리로 삼아｣(丁貴連, 樫宿英子, 󰡔宇都宮大学国際学部研究論集󰡕(50), 2020.09)

3. ｢젠다로 보는 한류드라마의 여성들｣(西森路代, 󰡔女性のひろば󰡕499, 2020.9)

4. ｢사랑의 불시착에 빠진 여성들: 한류 붐은 멈추지 않는다!｣(サンデー毎日 99(34), 

2020.7.19.)

5. ｢대히트 한류드라마의 사회학, <사랑의 불시착>에 보이는 한국과 북한 여성의 현

실｣(春木育美, 󰡔中央公論󰡕134(12), 2020.12)

이상의 연구를 보면, 1번과 2번은 일본 우쯔노미야(宇都宮大学) 

대학의 정귀련 교수가 공동연구로 한국 드라마에 보이는 ‘별’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한 논문이다. 특히 1번 논문에 대해서 그는 일본인들이 별

을 보면서 망자를 회상하는 것에 반하여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123쪽) <별

을 쏘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한국인들의 ‘한’과 ‘정’의 정서가 잘 

그려져 있다고 분석하였다.(137쪽)

나머지 3편은 한류 드라마에 보이는 ‘여성’이미지나 한류를 즐기

는 일본 여성들에 주목한 기사들이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한국 드라

마를 보는 사람들이 5, 60대 남성들까지 넓어지고 있으나 역시 주요 

시청자들은 역시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류’에 대한 연구 성과의 측면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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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들 문장이 한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한류’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한류 연구 전체를 망

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류’라는 현상이 너무 커졌으며 하나의 논문

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해졌다. 2020년 내내 일본사회에서 

화재가 되었던 <사랑의 불시착>을 CiNii에서 2020년에 한정하여 검색

해보면 16편이 검색되며 <이태원 클라쓰>는 3편이 검색된다. ‘K-pop’

은 9편이 검색되며, ‘한국드라마’로 검색하면 6편, ‘BTS(방탄소년단)’

로 검색하면 9편의 논문·기사가 검색된다.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

나,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한류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0년에 발간된 ‘한류’ 관련 단행본을 CiNii에서 검색해보면 2권

이 검색된다. 한권은 ‘한류 시대극의 역사왜곡’에 대한 서적이며, 다른 

한권은 ‘아라시(嵐) 팬으로부터 듣는 한류의 시사점’에 관한 것이다. 

‘K-pop’으로 도서 검색을 하면 한국에서 수입된 K-pop관련 도서가 5

권정도 검색이 되며 기타 한국어 학습에 관한 도서 4권이 검색된다. 

의미 있는 단행본 출판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K-pop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2020년에 모두 9편이 발표

되었다. 그런데 이중에 6편이 한국국제교류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Koreana: 韓国の文化と芸術󰡕에 실린 논문들이다. 일본어로 발간된

이 잡지(27:2)는 K-pop이전의 한국 음악에 대해서 특집(‘전후의 유행 

음악’)을 마련하였는데, 필자는 모두 한국인들이다. 주제는 뉴미디어 

시대의 유행음악, 트롯트·발라드 및 댄스뮤직, 로크뮤직, 미8군 쇼와 

한국유행음악의 성장 등이다. 다음 호(27:4)에는 K-pop의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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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글이 실렸다. 이상 6편의 논문 외에는 1) K-POP과 J-POP을 

비교한 논문, 2) 한일 양국 아이돌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한 논문, 그리

고 3) 한국의 국가 브랜딩과 관련된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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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한류’ 연구

중국 학술 논문사이트(CNKI, 中國知網, http://www.cnki.net/)에서 

‘한류(韓流)’를 ‘제목명(篇名)’으로 검색해보았다.(2021년 7월 25일) 총 

12편이 검색되었는데, 학술논문 9편, 학위논문 2편, 신문기사 1편이었

다. 여기서 신문기사는 CNKI이 제공하는 학술적인 기사를 말한다. 실

지로 바이두(www.baidu.com)를 검색해보면 중국 현지에서 2020년 1

월 한달간 발표된 신문 잡지 기사는 90편이 넘는다.(2021.7.25. 검색) 

CNKI에서 ‘한류’ 관련 문헌은 지난해 조사(2019년도 대상)로는 

20편이 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여기에서 더 많이 줄었다. 주요 내

용 별로 살펴보면 한류 영향을 다룬 논문이 3편, 한류의 전략이나 특

징을 분석한 논문 3편, 한류의 시사점을 분석한 논문이 2편, 한국영

화 관련 논문 1편, 한국어 교육 관련 1편 그리고 한류의 경제효과와 

마케팅 관련 논문이 1편이었다.

한편, ‘K-pop’ 혹은 ‘한국유행음악(韓國流行音樂)’이라는 단어로 

2020년도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니 모두 4편이 검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어 교육 관련 1편, K-pop이 중국 대중음악에 주는 시사점 

연구 1편, 팬덤 연구 1편, 그리고 한국 음악 산업계의 동향 분석이 1편

이었다. ‘K-pop’관련 연구 역시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2020년 

중에 발표된 논문 중에 주목할 만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류문화’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간략한 분석 - K-POP, 영상 산업을 사례로｣(方

子璇; 周璇; 邱佳琪, 󰡔文化产业󰡕, 2020.3.20.)

2. ｢한류의 융합전략｣(张程程, 󰡔中国民族博览󰡕, 2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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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논문은 한국의 K-pop산업과 영화·드라마 산업의 특성을 논

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논했다. “한국은 유명한 

예절의 나라다. 그들의 예절은 일상적인 행동거지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입는 의복과 화장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 드라마

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아주 세심하게 

따진다.”(66쪽) 필자들은 이렇게 언급했지만 이러한 예절이 오랜 유교

적인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번 논문은 한국 호서대학교 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에 재

학 중인 필자가 중국의 학술지에 투고한 것으로, 한류가 가진 융합

(convergence)의 모습을 논하였다. 여기에서 ‘융합’이란 소위 요즘 화

두가 되어 있는 한류의 ‘혼종성’ 즉 ‘잡종성(hybridity)’과 유사한 개

념이다. 저자는 “한류 드라마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 본토의 특수성

을 겸비하고 있다. …… K-드라마가 이야기하는 스토리와 소재는 유가 

사상과 서구의 현대 문화가 결합된 형태이며, 전통적인 사상이 배경으

로 되어 있다”(50쪽)고 지적하였다. 논문 자체가 2쪽이라는 아주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저자는 ‘유가(儒家) 사상’, 즉 ‘유교’ 사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K-드라마에서 전통 유가

사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속박하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주인공들은 전통적인 그런 장애물을 극복해나가

는데 그러한 극복 노력의 배경에는 현대적인 서구 문화가 있다는 점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는 일종의 혼합적인 문화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흡수한 서구문화

와 일본 문화가 창조적으로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50쪽)



제10장 ‘한류와 유교’ 연구   299

5. 영어권의 ‘한류’연구

영어권 논문 자료 검색을 위해서 SCI급 논문이 축적되어있는 

EBSCOhost (Academic Search Complete, http://www.ebsco.com/)를 참

고했다. 이 사이트에는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

나 주로 영어로 발표된 논문이 많다. 아울러 가끔 논문형식이 아닌 학

술적인 잡지 기사 목록도 포함되어 있고, 아시아나 기타 비서구권 지

역에서 출판된 영문학술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Korea 

Journal이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의 Asian Women 

그리고 대만 국립교통대학(國立交通大學,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에서 발간하는 Inter-Asia Cultural Studies 등에 실린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권’이라 함은 어떤 

구체적인 지역 개념이 아니라 ‘영어로 발표된 논문이 유통되는’ 추상적

인 권역을 뜻한다.

이 사이트에서 ‘Korean wave’ 혹은 ‘hallyu’라는 키워드로 2020

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해보면 모두 19편이 검색된다. 2019년도에

는 26건(2020년 7월 11일 조사)이었으니 7편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는 2020년 한해에 34편이 발표되었으며

(검색어: ‘parasite’), ‘K-pop’은 101편, ‘Blackpink’는 13편, ‘BTS’는 

60편 이상이 각각 발표되었다.(검색일: 2021.7.24.) ‘한류’라는 큰 주제

보다는 그 보다 더 작은 한류 현상, 즉 하위 개념에 대한 논문이 압도적

으로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K-pop’의 경우 2019년에는 84건이었으나

(조사일: 2020.7.11.), 2020년에는 101편으로 17편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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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류’ 관련 논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류를 둘러싼 

한국의 문화정책이 1편, 한국 영화(박찬욱의 <수녀>)에 대한 분석 1편, 

한국 TV드라마 성격에 대한 분석 1편, 그리고 예능프로그램 분석 1, 

웹툰 한류에 관한 문장 1편, 한류현상 소개 1편, 한류 현상에 대한 분

석 3편, 다문화 팬덤 분석 2편, 북한·스페인·이란·인도·캐나다의 한

류 관련 논문이 각 1편, 그리고 일본의 한류 상황에 관한 문장 2편, 기

타 1편이다. 이중에 한류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논문 3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류에 담긴 대중문화의 초국적성, Dal Yong JIN; Hyangsoon YI, Korea Journal. 

2020, Vol. 60 Issue 1.

2. K-Pop의 ‘쌘 언니’ : 한국에서 ‘강한 여성’ 만들기, Kyong YOON, Korea Journal. 

2020, Vol. 60 Issue 1.

3. 새로운 남녀관: 새로운 한류시대의 부드러운 창조자와 강력한 대변자, Jungyoon 

Chang. Asian Women. Dec 2020, Vol. 36 Issue 4.

1번 논문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두 학자의 연구로 한류

에 담긴 초국가적 성격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연구는 한류 현상에 대

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그동안 발표된 한류 관련 논문을 소개하고 

간단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서 다소 아쉽다. 

2번 논문과 3번 논문은 주제가 매우 유사한데, 한류 특히 K-pop

에 담긴 젠더 문제,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2

번 논문은 K-pop에 두루 보이는 쌘 언니 이미지, 즉 ‘걸크러쉬(girl 

crush)’라고 불리는 멋지고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조명하였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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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한류에 담긴 ‘쌘 언니’이미지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

며, 보다 강력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5쪽) 결론에서 필자는 

이러한 경향이 가부장제에 의해 지배되는 전통적인 가치를 위협하고, 

한국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운동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국

제적인 상업주의로서 한류 브랜드의 한 유행에 그칠 것인가, 하는 질

문을 던졌다.(35쪽) 이 논문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

인 가치’가 유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

다. 그리고 ‘쌘 언니’ 이미지가 유교 전통의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 이

미지의 반발로 나온 것인지 하는 문제도 매우 흥미로울 수 있으나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 해에 ‘한류’와 관련하여 유교를 언급한 연구는 없었으나 

‘K-pop’ 관련 영어 논문 중에 유교를 언급한 연구가 있어서 간단히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은 ｢문화적 세계화와 한국 젊은 여성

의 문화적응 노력: 패권화된 혼종성으로서의 K-뷰티｣(Seo, Yuri; Cruz, 

Angela Gracia B; Fifita, ‘Ilaisaane M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Jul 2020, Vol. 23 Issue 4)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학에 소속한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K-뷰티

가 혼종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그 혼종성은 한국의 젊

은 여성들이 스스로 처한 세계화와 지역적 환경, 혹은 세계화와 전통

문화 사이에서 부단하게 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생

성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저자들이 유교 혹은 신유교를 언급한 것

은 ‘한류와 유교’ 관련 기존 연구를 근거한 것인데, 기존 연구는 전통

유교가 한국에서 여성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아이를 낳는 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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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체성이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마케팅 관련 

학문을 하는 학자들로 이 연구에서 유교철학이나 사상을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논한 것은 아니다. 다만 K-뷰티에 담겨있는 문화적 혼종

성 문제를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의 문제로 풀어내려고 한 점은 주

목할 만하다.

EBSCO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2020년에 Vox(https://www.vox.

com/)에 실린 다음의 인터뷰 기사가 한류와 유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오스카에 지명된 기생충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 Alex Ward, Feb 4, 2020 

이 글의 필자인 기자 알렉스 와드는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에서 

시각 및 동아시아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경교수와 영화 기생충

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김교수는 기생충에

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가족관계의 복잡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는 “극중 인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데 그 방법은 분

명히 유교적인 이상이다.”라고 지적하고 송강호가 역을 맡았던 김씨와 

부자인 박사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김씨는 분명히 가족뿐만 아니라 양가에서 가장 나이가 많

은데, 김씨가 결국 박씨로부터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박씨

는 분명히 김씨를 고용한 사람이지만, 김씨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이며, 그것이 결국 박씨를 살해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유교적인 도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나칠 수도 있는 독특한 한국 사회의 도덕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 

영화가 가족의 이야기라는 사실도 유교의 시점에서 언급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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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더 깊이 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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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이상 2020년에 발표된 한류 관련 논문들의 발표 추이를 살펴보고 일

부 논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금년에도 ‘한류와 

유교’의 관련성을 논한 논문에 주목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많지는 

않으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신문기사(장아름, ｢넷플릭스 K콘텐

츠 시청량↑…북미·유럽 2.5배, 아시아권 4배 증가｣, <뉴스1>(https://

www.news1.kr/)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넷플릭스에서 ‘아시

아 지역의 K-콘텐츠 시청량이 약 4배 증가했다’고 한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북미와 유럽에서도 시청량이 2.5

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이미 소개한 대로 연구자

들 사이에서 ‘한류’라는 키워드로 논문을 쓰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류’라는 단어가 20년 넘게 사용되면서 이미 진부한 개념이 되

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류’는 1편의 논문이나 저술로 그 현상

을 담기에는 너무 큰 주제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신 한

류의 하위 개념, 예를 들면 K-pop이나 BTS 혹은 영화 ‘기생충’ 등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한류’에 대한 

논문과 저술을 찾아보고, “한류는 무엇인가?”, “한류와 유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한류’라는 단어가 한국문

화의 정체성, 나아가 한국인들의 사상적, 문화적 정체성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깊이 있는 ‘한류’ 

논문이 많이 발표되길 기대해본다.


